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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말속도는 말 유창성(speech fluency)을 결정짓는 초분절적 요인 

중 하나이다(전희정, 2015; Chon et al., 2012). 말속도는 화자가 

말하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속도만

으로 화자의 말 유창성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Manning, 2010) 다
른 요인들과 함께 화자의 말운동통제(speech motor control) 능력

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아동에게 있어서 말속도의 

발달은 “인지적, 언어적 요인뿐만 아니라 말운동 체계의 성숙이 

영향을 미치는(Chon et al., 2012, p. 456)” 복합적인 요인이다. 말
속도는 일반적으로 전체말속도와 조음속도로 분류하게 되며

(Ingham & Riley, 1998), 이 중 조음속도는 말 산출을 위한 조음기

관의 움직임이 얼마나 빠른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말더듬는 사람은 비정상적 비유창성으로 인해 말 산출의 어

려움을 보이며, 이로 인해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제한되거나 또

래집단 혹은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경험한다(Yaruss & Quesal, 
2004). 따라서 말더듬의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여 말더듬는 사람

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 말더듬는 사람의 말 산출 능력에 초점을 맞춘 연

구들은 말 산출시의 음향학적 혹은 운동학적 특성을 주로 연구

하는데, 조음속도는 음향학적인 측면의 변인이다. 말더듬 아동

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음속도 연구는 다양한 결과를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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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tuttering severity on articulation rate measured from different 
types of utterances in preschool children who stutter. Participants were 40 boys who stutter (CWS) and age-matched 10 
boys who do not stutter (CWNS). CWS were sub-grouped based on the severity of their stuttering: 15 mild, 13 moderate, 
and 12 severe. Utterances were categorized as “overall utterance” including all utterances that children spoke and “fluent 
utterance” which did not contain any disfluencies. Utterances containing abnormal disfluencies were categorized as “SLD 
utterance” for CWS. The results revealed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in any type of utterance.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in articulation rates between utterance types. Stuttering severity was not a factor for 
characterizing the articulation rate of each type of utterance. Also, current findings suggest that articulation rate may not 
predict speech motor control ability in preschool C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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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박진원 & 권도하, 2010; Andrade et al., 2003; Hall et al., 
1999). 특히 말더듬의 시작이 2-5세 사이이며, 이 시기에 언어발

달뿐만 아니라 말운동 능력이 발달하고, 말더듬의 지속과 회복

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Yairi & Ambrose, 2005) 취학 전 말더

듬 아동의 조음속도 특성 연구가 국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조음속도와 말더듬 간의 전반적인 관련성이 낮음을 보

고한 연구와(Chon et al., 2012; Kelly, 1994; Kelly & Conture, 1992; 
Ryan, 1992; Sawyer et al., 2008; Yaruss & Conture, 1995)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가(Hall et al., 1999; Meyers & Freeman, 
1985; Tumanova et al., 2011) 공존하여 일관된 결론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말더듬과 조음속도와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는 일반 아동이 말더듬 아동보다 빠른 조음속도를 보였으

며(Hall et al., 1999; Meyers & Freeman, 1985), 말더듬 아동의 비

정상적 비유창성 빈도와 조음속도 간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Tumanova et al., 2011).
국내에서는 취학 전 말더듬 아동의 조음속도 관련 연구가 제

한적으로 이루어졌다(이경재 외, 2003; 이송이, 2012; 이수복 & 
심현섭, 2016; 전희정 외, 2004). 이 중 일반 아동과 말더듬 아동

의 조음속도를 비교했던 전희정 외(2004)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한 반면 이송이(2012)는 평서단문 문형에

서 말더듬 아동의 조음속도가 유의하게 느렸다는 상반된 결과

를 보고하였다. 취학 전 말더듬 아동의 상호작용치료 효과와 관

련하여 이경재 외(2003)는 말더듬 아동의 대화 상대자가 말더듬 

아동의 조음속도보다 느리게 말할 경우 아동의 말더듬 빈도가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수복 & 심현섭(2016)은 말더듬이 

지속된 아동 집단과 회복된 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아동과 부모

의 조음속도를 종단적으로 측정한 결과, 회복집단과 지속집단

의 평균 조음속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의 조음속도 모

두 부모의 조음속도와 정적상관을 보였다고 하였다.
일관되지 않은 선행연구 결과는 조음속도 분석을 위한 시간

단위의 기준(초, 분)과 언어학적 단위의 기준(음성(phone), 음절, 
단어, 어절), 분석 시 사용한 도구(음향분석 프로그램, 초시계)와 

같은 조음속도 분석 방식과 관련 있을 수 있다(전희정, 2015). 또
한 대상 아동의 연령이나 말더듬 중증도 및 자연회복(natural 
recovery) 여부와 같은 특성, 조음속도 분석을 위한 말 자료 수집 

방법(놀이, 그림 설명하기, 읽기 등), 발화 내 비유창성 여부 및 

유형 등과 같은 실험설계 방식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 이 중 발

화 내 비유창성 여부 및 유형은 조음속도의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발화 내 비유창성이 없는 경우, 즉, 
유창하게 산출한 발화의 경우 말 산출을 위한 모든 과정이 적절

한 협응을 이루었으며 특히 조음기관의 원활한 움직임을 예측

할 수 있을 것이다. 발화 내 비유창성이 존재하는 경우, 비유창

성의 유형에 따라 상반된 예상이 가능할 것이다. 비유창성이 말

더듬는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 진성비유창성(stuttering-like 
disfluencies: SLD, 이하 SLD)(Yairi & Ambrose, 2005)이라면 말 산

출을 위한 운동계획이나 처리과정에 문제 혹은 불협응이 발생

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Chon et al., 2012), 이로 인해 조음기관 

움직임의 속도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비유창성이 모든 사람

에게 관찰되는 정상적인 비유창성 유형, 즉, 언어적인 계획과 처

리과정을 반영하는 가성비유창성(other disfluencies: OD, 이하  

OD)(Manning & Shirkey, 1981; Wexler & Mysak, 1982; Yairi & 
Ambrose, 2005)이라면 말 산출 단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

기 때문에 조음속도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또
한 SLD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SLD가 언어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Bloodstein & Bernstein Ratner, 2008; Manning, 2010) 
SLD가 OD와 함께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며

(Sawyer & Yairi, 2010) 길이가 길고 문법적으로 복잡한 발화에

서 SLD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Zackheim & Conture, 
2003). 특히 SLD가 포함되어 있는 발화는 유창한 발화보다 발화

길이가 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수복 & 심현섭, 2015; Gaines 
et al., 1991; Logan & Conture, 1995; Weiss & Zebrowski, 1992). 또
한 발화 길이가 길수록 말속도가 빠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Malecott et al., 1972). 따라서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음

속도 측정 시 발화 내 SLD 여부뿐만 아니라 발화 길이와 같은 

언어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말더듬 중증도 역시 말더듬 아동의 조음속도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더듬 중증도와 조음속도와의 관

련성을 다룬 연구는 제한적이며 주로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는 말더듬 중증도가 심한 말더듬 성인 집

단이 중증도가 약하거나 중간인 집단보다 조음속도가 유의하

게 느렸다고 일관되게 보고하였다(박진원 & 권도하, 2010; 
Andrade et al., 2003; Arcuri et al., 2009). 하지만 이 연구들은 발화 

길이를 통제하지 않았거나(Andrade et al., 2003) 집단별 대상자 

수가 2명씩으로 너무 적고(Arcuri et al., 2009), 일반 성인 집단이 

통제군으로 포함되지 않아(박진원 & 권도하, 2010)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성인은 말 산출을 위한 

말운동통제 능력의 발달이 완료되었지만 취학 전 아동은 이 능

력이 발달하고 있는 시기이다(Sadagopan & Smith, 2008). 따라서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취학 전 말더듬 아동의 조음속도 특성은 

성인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임상에서는 말더듬 평가 시 조음기관 움직임의 협응과 속도

를 파악하기 위해 말속도 측정을 권고하고 있으며(Zebrowski, 
1994), 말더듬 치료의 주된 기법 중 하나로 느리게 말을 산출하

는 방법을 통해 말운동 시간을 획득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Conture & Melnick, 1999; Guitar, 2006; Gottwald, 2010). 따라서 

말더듬 아동의 조음속도 특징을 명확히 파악한 연구 결과를 임

상에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조음속도와 관련된 다양

한 변인들의 통제가 이루어진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말더듬의 시작 및 발달과 맞물려있는 시기이자 말 산출을 위

한 말운동통제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인 취학 전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조음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을 통제하고 조음속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특히 말더듬 중증

도에 따라 말더듬 아동의 조음속도 특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

고, 발화 내에 말운동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예

상되는 SLD가 관찰되었을 때와 발화가 유창하게 산출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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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말더듬 중증도 별로 조음속도가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말더듬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전체 발화의 조음속도와 유창한 발화의 조음속도에 각각 차

이가 있는가? 
(2)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말더듬 아동 집단 간 SLD 발화의 

조음속도에 차이가 있는가?
(3) 일반 아동 집단과 말더듬 아동 집단은 발화 형태 간 조음

속도에 상관을 보이는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4-6세 취학 전 말더듬 아동 40명과 일반 

아동 10명이었다. 성별이 조음속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연

구결과를 반영하여(김지연, 2001; Hutt, 1985) 여자아동은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고 남자아동만 포함하였다. 모든 아동은 (1) 한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2) PRES, REVT, 그림어휘

력검사 등을 사용한 언어평가 결과 언어능력이 정상범주였고, 
(3) 신체적, 정서적, 신경학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이었

다. 말더듬 아동의 경우, (4) 아동에게서 말더듬 핵심행동이 관

찰되었으며, (5)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2급 언어재활사가 말더듬 

중증도 검사(Stuttering Severity Instrument-4th edition: SSI-4, 이하 

SSI-4)(Riley, 2009)를 실시한 결과 중증도가 ‘아주 약함’ 이상의 

발달성말더듬으로 진단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전체 말

더듬 아동 중 3명은 1년 미만의 말더듬 치료 경험이 있었으나 연

구 참여 당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은 없었다.

집단 대상자 수 (명) 생활연령 (개월)*

일반 아동 10 67.20 ± 10.74

말더듬 아동

약함 15 64.40 ± 11.17

중간 13 61.62 ± 9.79

심함 12 59.42 ± 9.85

전체 40 62.00 ± 10.30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평균 ± 표준편차

말더듬 아동은 2.3.에 기술되어 있는 SSI-4 평가 결과를 바탕

으로 하여 말더듬 중증도가 ‘약함’, ‘중간’, ‘심함’인 집단으로 분

류하였다. SSI-4는 대상자의 중증도를 5단계(아주 약함-약함-중
간-심함-아주 심함)로 분류하지만 양 극단의 중증도로 평가된 

아동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아주 약함으로 평가된 아동은 ‘약
함’ 집단에 포함하였으며 아주 심함으로 평가된 아동은 ‘심함’ 
집단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약함’ 집단은 15명(아주 약함 5명, 
약함 10명), ‘중간’ 집단은 13명, ‘심함’ 집단은 12명(심함 11명, 

아주 심함 1명)이었다. 대상자의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아동 집단 간 생활연령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일요인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 아동 집단과 3개 중증

도의 말더듬 아동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3, 46) = 1.179, p =.328).

2.2. 말 자료(speech sample) 수집 

평가자는 소음이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아동과 일대일로 검사

를 실시하였다. 말더듬 아동의 경우, 전희정(2014)에서 SSI-4를 

사용하여 말더듬 대상자를 평가했던 방법을 따라 평가를 실시

하였으며, 평가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 캠코더로 녹화하였다. 평
가 과제 중 아동이 연령에 적절한 그림 자료(심현섭 외, 2010)를 

보고 자발적으로 산출한 말 자료를 조음속도 측정을 위해 사용

하였다. 일반 아동 역시 말더듬 아동과 동일한 그림을 보고 자

발적으로 산출한 말 자료를 디지털 캠코더를 사용해 수집하여 

조음속도 측정에 사용하였다. 조음속도 분석을 위한 그림 설명

하기 과제에서 각 아동 당 최소 150음절 이상의 말 자료를 수집

하였으나(평균 222.10 ± 57.14 음절) 아동 중 4명(말더듬 아동 3
명, 일반 아동 1명)은 150음절 미만을 산출하였다.

2.3. 말더듬 중증도, 비유창성 및 조음속도 분석

디지털 캠코더로 녹화한 모든 아동의 말 자료는 비유창성 분석

과 말더듬 중증도 분석 및 조음속도 분석을 위하여 전사

(transcription)를 실시하였다. 또한 녹화된 영상 파일을 Goldwave 
5.70(Craig, 2013)을 사용하여 .wav 형식의 오디오 파일로 변환하

였다(sampling rate: 44kHz, mono). 오디오 파일은 조음속도 측정 

시 사용하였으며, SSI-4를 사용한 말더듬 중증도 평가 시 말더듬 

순간의 지속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말 자료 전사, 비유창성 및 말더듬 중증도 분석과 조음속도 

분석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언어병

리학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평가자 두 명에 의해 이루어

졌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 1급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고 유창성장애 전공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말더

듬 대상자의 평가 및 치료와 임상감독 경험이 풍부한 본 연구의 

제1저자가 평가자들에게 말 자료 전사 방법을 설명하고 비유창

성 분석 및 SSI-4를 사용한 중증도 분석 방법을 훈련하였다. 비
유창성 분석은 Yairi & Ambrose(2005)의 방법을 따랐다. 즉, 비유

창성을 말더듬는 사람에게서 주로 관찰되는 SLD와 모든 사람

으로부터 관찰 가능한 OD의 두 개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각 범

주에 속하는 하위유형으로 분석하였다. SLD는 일음절낱말반

복, 낱말부분반복, 비운율적 발성(disrhythmic phonations: 연장, 
막힘, 깨진 낱말)을 포함하며, OD는 삽입어, 미완성/수정, 다음

절낱말전체반복, 구/절 반복을 포함한다(Yairi & Ambrose, 2005). 
비유창성 및 중증도 분석 훈련 시, 제1저자가 평가자와 말더듬 

아동의 SSI-4 평가 녹화자료를 함께 시청하며 아동의 말 자료에

서 관찰된 비유창성 유형 및 특성을 설명하고 전사한 자료에 비

유창성 유형을 코딩하는 방법을 가르쳤으며, SLD 발생 시 동반

되는 신체적 부수행동의 종류와 측정 방법을 가르쳤다. 또한 



82                  Chon, HeeCheong · Lee, SooBok / 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Vol.8 No.3 (2016) 79-90

SLD에서 관찰되는 질적 측면인 SLD의 지속시간은 사전에 변환

한 오디오 파일을 Praat 5.4.18(Boersma & Weenink, 2015)을 사용

하여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그 후 평가자는 독립

적으로 말더듬 대상자 평가 비디오 3편을 보며 전사 및 비유창

성 분석, SSI-4 중증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1저자는 평가자가 

분석한 자료와 제1저자가 분석한 자료를 비교 확인하였으며, 분
석이 불일치한 경우 혹은 평가자가 비유창성을 분석하는 과정

에서 어려움을 보였던 비디오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다시 

함께 보며 비유창성 분석을 훈련하였다. 또한 SLD의 지속시간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신체적 부수행동 

측정의 일치 정도를 파악하였다. 제1저자와 평가자의 비유창성 

유형 분석 및 SSI-4 총 점수의 일치율이 90% 이상 된 후 평가자

는 연구대상인 말더듬 아동의 말 자료를 전사하고 비유창성 분

석 및 중증도 분석을 시작하였다. 일반 아동의 경우 아동의 말 

자료를 전사하고 비유창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말더듬 아동

과 동일하게 녹화된 영상 파일을 .wav 형식의 오디오 파일로 변

환하였다.
조음속도 분석 역시 제1저자가 조음속도 분석을 위한 절차 

및 분석방법을 두 명의 평가자에게 훈련한 후 평가자가 독립적

으로 말더듬 아동의 말 자료를 사용하여 조음속도를 분석하게 

하였다. 조음속도 분석이 완료된 후 제1저자의 조음속도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평가자간 신뢰도(상관계수)가 .9 이상이 된 후 

평가자가 조음속도를 분석하였다.
조음속도 분석은 각 아동의 말 자료 오디오 파일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림 설명하기 과제 말 자료에서 전희정 외(2004)
의 기준을 따라 분석 가능한 발화를 선택한 후, Praat 5.4.18을 사

용하여 선택한 발화를 각각 캡쳐하여 컴퓨터에 .wav 파일로 저

장하였다. 각 아동의 자료에서 선택한 분석 가능한 전체 발화 

수는 평균 18.26개(SD = 3.38)였다. 또한 각 발화 내 비유창성 여

부 및 비유창성 유형을 확인하여 발화를 비유창성이 없는 지각

적으로 유창한 발화(이하 유창한 발화)와 OD가 포함된 발화로 

분류하였다. 말더듬 아동의 경우, SLD가 포함된 발화(이하 SLD 
발화)를 따로 분류하였다. 한 발화 내에 SLD와 OD가 모두 관찰

된 경우, SLD 발화에 포함시켰다. OD는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말더듬 여부와 상관없이 관찰 가능한 비유창성 유형이므로 OD
가 포함된 발화는 대상 아동의 전체 발화 조음속도 측정 시에는 

포함하였으나 발화 형태 별 조음속도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조음속도 분석방식은 전희정(2015)의 방법을 따라 ‘초당음절

수(syllables per second: SPS)’를 사용하였다. 전희정(2015)은 언

어학적 단위를 음절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단어나 어절의 경우 

길이가 다양하여 통제가 어려운 반면 한국어 음절은 길이 통제

가 가능하고 음절 간의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며(이승환 외, 
2000), 단어나 어절보다 청각적으로 더 쉽게 인지할 수 있기 때

문이다(Guitar, 1998; Ingham & Riley, 1998). 그리고 취학 전 아동

이 산출한 각 발화의 조음속도를 음절 단위로 측정하였기 때문

에 음절을 기준으로 한 조음속도 측정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초(second) 단위를 시간적인 기준으로 하였다(전희정, 2015; Hall 
et al., 1999; Meyers & Freeman, 1985; Walker & Archibald, 2006). 

또한 조음속도 분석 시 발화 내에 유창하게 산출한 말 자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므로(Ingham & Riley, 1998) 각 발화의 전체 지속

시간, 비유창성 및 250ms 이상 쉼의 지속시간을 정확히 측정하

기 위하여 음향분석프로그램을 사용했던 선행연구의 방식을 

따라(Chon et al., 2012; Hall et al., 1999; Kelly, 1994; Walker & 
Archibald, 2006) Praat 5.4.18을 사용하여 조음속도를 분석하였

다.
유창한 발화의 조음속도는 발화 내에 250ms 이상의 쉼이 있

으면 그 시간을 발화의 전체 지속시간에서 제외하고 “유창한 발

화의 음절 수 / 250ms 이상의 쉼을 제외한 유창한 발화의 지속시

간(초)”으로 계산하였다. SLD 발화와 OD가 포함된 발화의 조음

속도는 발화 내의 비유창성을 모두 제외하고 측정해야 하므로, 
발화에서 유창하게 산출한 음절의 수만 세었다. 예를 들어, ‘음, 
어’와 같은 삽입어나 반복으로 인해 발생한 반복단위수

(repetition unit)는 선행연구를 따라 음절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Chon et al., 2012). 그 후 비유창성의 지속시간과 250ms 이상의 

쉼을 발화의 전체 지속시간에서 모두 제외한 후 “유창하게 산출

한 음절 수 / 유창한 발화의 지속시간(초)”으로 계산하였다. 
발화의 조음속도 분석을 마친 후 각 아동으로부터 전체 발화

의 조음속도 평균을 계산하였으며, 유창한 발화와 SLD 발화의 

조음속도 평균 역시 각각 계산하였다. 조음속도를 평균내어 사

용하는 이유는 각 아동이 산출한 유창한 발화와 SLD 발화의 수

가 서로 다르며, 각 발화 형태의 조음속도를 대표할 수 있는 값

을 통계분석에 사용하기 위해서이다(Chon et al., 2012). 따라서 

말더듬 아동 중 5명(중증도 ‘심함’ 4명, ‘중간’ 1명)은 유창한 발

화가 없었거나 1개였기 때문에 집단 간 유창한 발화의 조음속도 

비교 시와 발화 형태 간 상관분석 시 이 아동들의 자료를 제외

하였다. 전체 발화의 조음속도 평균값은 발화의 조음속도를 모

두 더한 후 발화의 수로 나누어서 계산하였다. 유창한 발화의 

조음속도 평균값은 유창한 발화 형태에 포함된 발화의 조음속

도를 모두 더한 다음 이 유형에 포함된 발화의 수로 나누어 계

산하였다. SLD 발화의 조음속도 평균값 역시 동일하게 SLD 발
화 형태에 포함된 발화의 조음속도를 모두 합한 후 발화의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변량으로 사용한 생활연령은 개월(month)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발화 길이는 조음속도 분석 시 각 발화 형

태에서 사용된 유창하게 산출한 음절의 평균 길이(음절수)로 계

산하였다. 이는 조음속도 측정 시 사용했던 언어학적 단위와 일

치시키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음절은 경계가 뚜렷하고 길이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단어보다 각 발화 길이를 보다 더 명확하게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다(Logan & Conture, 1995:41). 

2.4. 신뢰도 측정

말더듬 아동의 중증도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

자내 신뢰도와 평가자간 신뢰도를 측정 하였다. 평가자내 신뢰

도를 위해 말더듬 아동 40명의 20%인 8명의 자료를 임의로 선

정하였다. 본 연구의 제1저자로부터 훈련받은 평가자가 아동의 

말더듬 중증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SSI-4를 사용한 진단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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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후 최소 한 달이 지난 다음 평가자가 재평가를 실시하여 

아동의 SSI-4 총 점수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말
더듬 중증도의 일치율을 구하였다. 그 결과 총 점수의 상관계수

는 .966으로 나타났으며, 중증도 일치율은 100% 였다. 평가자간 

신뢰도 역시 말더듬 아동의 20%인 8명의 자료를 임의로 선정한 

후 원 자료를 분석하지 않았던 또 다른 훈련받은 평가자가 독립

적으로 SSI-4를 사용하여 중증도를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총 점수의 상관계수는 .871로 나타났으며, 중증도 일치

율은 100% 였다. 또한 평가자들을 훈련시킨 본 연구의 제1저자

가 원 자료 8명의 아동에 대한 중증도 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

하여 평가자간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총 점수의 상관계

수는 .917로 나타났으며, 중증도 일치율은 100% 였다.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조음속도 분석에 대한 평가자내 

신뢰도와 평가자간 신뢰도 측정도 이루어졌다. 평가자내 신뢰

도를 위해 전체 말더듬 아동의 25%인 10명과 일반 아동 10명의 

20%인 2명의 자료를 임의로 선정하고 훈련받은 평가자가 조음

속도를 분석하고 최소 한 달이 지난 후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아동별로 전체 발화의 평균 조음속도, 유창한 발화의 평균 

조음속도를 구하였으며, 말더듬 아동의 경우 SLD 발화의 평균 

조음속도를 구한 후 각 조음속도에 대한 Pearson 적률상관계수

를 구하였다. 그 결과, 전체 발화는 .947, 유창한 발화는 .933, 
SLD 발화는 .910으로 나타났다. 평가자간 신뢰도 측정도 동일

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말더듬 아동의 25%인 10명과 일반 아

동의 20%인 2명을 임의로 선정한 후 원 자료를 분석하지 않았

던 훈련받은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발화 형태 별 평균 조음속도

를 분석하였다. 조음속도에 대한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전체 발화는 .902, 유창한 발화는 .922, SLD 발화는 .883으
로 나타났다.

2.5. 통계 처리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ver. 21을 사용하였

다. 서론에서 기술하였듯이 취학 전 아동은 말운동통제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연령집단 별 아동의 조음속도를 비교한 연

구들은 생활연령이 비선형적이긴 하지만 조음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김지연, 2001; Pindzola et al., 1989; 
Walker & Archibald, 2006). 또한 서론에서 기술하였듯이 SLD의 

출현과 말속도가 발화의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보고

되었다(Gaines et al., 1991; Logan & Conture, 1995; Malecott et al., 
1972). 따라서 아동의 생활연령(개월)과 발화 형태 별 조음속도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발화 형태 별로 조음속도 분석 시 

사용했던 유창하게 산출한 음절의 평균길이(음절수)와 조음속

도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는 연구 결과에 제

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각 연구문제의 통계 분석 

시 조음속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변수를 공변량으로 통제하

고 발화 형태 별로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말더듬 아동 집단(약함, 중간, 심함)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전체 

발화의 조음속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를 말더듬 중증

도(일반, 약함, 중간, 심함)로, 종속변수를 전체 발화의 조음속도

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생활연령과 전체 발화의 평균 발

화길이를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을 실시하였다.

말더듬 아동 집단(약함, 중간, 심함)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유창

한 발화의 조음속도를 비교하기 위하여서 전체 발화의 조음속

도 비교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공변량은 아동의 생활연령이었다.
말더듬 아동 중증도 집단 간 SLD 발화의 조음속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는 말더듬 중증도(약함, 중간, 심함)였으며, 종속변수는 SLD 발
화의 조음속도로 설정하였다. 또한  SLD 발화의 평균 발화길이

를 공변량으로 설정하였다.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발화 형태 간 조음속도에 상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말더듬 아동은 생활연령을 통제한 편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유창한 발화의 조음속도 분석에

서 제외하였던 5명 말더듬 아동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일반아동

은 대상자 수가 10명으로 적었으므로 비모수 상관분석 방식인 

스피어만(Spearma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3.1. 공변량 확인을 위한 상관분석 결과

각 발화 형태 별로 가외변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

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발화형태 별 조음속도와 생활연령 간 상

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일반 아동은 모든 발화 

형태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말더듬 중증도 집단

의 생활연령과 발화 형태 별 조음속도의 상관은 다양하게 나타

났다. 특히 ‘약함’ 중증도의 경우, 전체 발화(p=.029)와 유창한 

발화(p=.019)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조음속도(SPS)

공변량(생활연령)
전체 발화

유창한 

발화
SLD 발화

일반 아동 (N=10) .072 .049

말더듬 

아동

약함 (N=15) .564* .596* .500

중간 (N=13) .314
-.289

(N=12)
.386

심함 (N=12) -.141
-.428

(N=8)
-.150

표 2. 발화 형태 별 조음속도와 생활연령 간 상관분석 결과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articulation rates  and 
ages(month) in each type of utterance

    *p<.05

아동의 조음속도 분석 시 측정한 유창하게 산출한 평균 음절

수와 발화 형태 별 조음속도와의 상관분석 결과, 말더듬 아동이 

전체 발화(p=.024).와 SLD 발화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p=.001)(<표 3 참조>). 



84                  Chon, HeeCheong · Lee, SooBok / 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Vol.8 No.3 (2016) 79-90

조음속도(SPS)
공변량(발화길이)

전체 

발화

유창한 

발화

SLD
발화

전체 발화
일반 아동 (N=10) -.260

말더듬 아동 (N=40) .356*

유창한 

발화

일반 아동 (N=10) -.194

말더듬 아동 (N=35) .198

SLD 발화 말더듬 아동 (N=40) .499**

표 3. 발화 형태 별 조음속도와 발화길이 간 상관분석 결과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articulation rates and 
length of utterances(syllable) in each type of utterance

       *p<.05, **p<.01

3.2. 전체 발화의 조음속도 비교 결과

전체 발화의 조음속도를 일반 아동 집단 및 말더듬 중증도에 따

른 집단 간 비교하기 위하여 공변량을 통제한 후 추정한 각 집

단의 평균 조음속도는 <그림 1>과 같다. 일반 아동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 조음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으며, 중증도가 

‘중간’인 집단이 상대적으로 평균 조음속도가 느렸던 것으로 나

타났다.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평균 조음속도의 차

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3, 44) = 1.079, p=.368, 
partial η2=.069).

그림 1.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전체 발화의 추정된 

평균 조음속도 (SPS)와 표준오차

Figure 1. Estimated mean articulation rates (SPS) and standard errors of 
overall utterance according to stuttering severity 

3.3. 유창한 발화의 조음속도 비교 결과

말더듬 중증도에 따라 유창한 발화의 조음속도에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변량을 통제하고 산출한 각 집단의 평균 

조음속도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일반 아동 집단과 말더듬 

중증도가 ‘약함’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 조음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으며, 중증도가 ‘심함’인 집단이 상대적으로 평

균 조음속도가 느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평균 조음속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F(3, 40) = 1.126, p=.350, partial η2=.078).

그림 2.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유창한 발화의 추정된 

평균 조음속도 (SPS)와 표준오차

Figure 2. Estimated mean articulation rates (SPS) and standard errors of 
fluent utterance according to stuttering severity 

3.4. SLD 발화의 조음속도 비교 결과

말더듬 중증도 집단 간 SLD 발화의 평균 조음속도에 차이가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변량을 통제하고 산출한 각 집단의 평

균 조음속도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평균 조음속도는 ‘심함’ 
중증도 집단이 상대적으로 약간 빠른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공

분산분석 결과, 말더듬 중증도 집단 간 SLD 발화의 평균 조음속

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2, 36) = .360, p=.700, partial η
2=.020).

그림 3.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SLD 발화의 추정된 

평균 조음속도 (SPS)와 표준오차

Figure 3. Estimated mean articulation rates (SPS) and standard errors of 
SLD utterance according to stuttering severity 

3.5. 발화 형태 별 조음속도 간 상관분석 결과

일반 아동의 발화 형태 별 평균 조음속도에 상관이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발화의 조음속도와 

유창한 발화의 조음속도 간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rho=.988, p<.001). 말더듬 아동 집단의 발화 형태 별 평균 조음

속도에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창한 발화가 없거나 1개
였던 5명의 아동을 제외하고 편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N=35) 
발화 형태별 조음속도 간 상관의 정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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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하였다(각각 p<.001)(<표 4> 참조).

발화 형태

조음속도
유창한 발화 SLD 발화

전체 발화 .891*** .858***

유창한 발화 .650***

표 4. 말더듬 아동의 발화 형태 별 조음속도 간 편상관분석 결과

Table 4. Results of partial correlation analyses between articulation rates 
of each type of utterance in children who stutter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취학 전 말더듬 아동의 중증도에 따른 조음속도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말더듬 아동을 중증도(약함, 중간, 심함) 집
단으로 분류하고 일반 아동 집단과 조음속도를 비교하였다. 말
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조음속도 비교 시 전체 발화와 유창한 

발화를 각각 사용하였으며, 말더듬 아동의 경우 중증도에 따라 

SLD 발화의 조음속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공변량인 생활연령을 통제한 후 취학 전 일반 아동 집단과 중

증도에 따른 말더듬 아동 집단 간 유창한 발화의 평균 조음속도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일반 아동과 말더듬 아

동 간 유창한 발화의 조음속도에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한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전희정 외, 2004; Ryan, 1992; Yaruss 
& Conture, 1995).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던 Meyers 
& Freeman(1985)은 유창한 발화 산출 시 일반 아동이 말더듬 아

동보다 말속도가 빨랐던 결과에 대해 말더듬 아동의 경우, 특히 

중증도가 심할 경우 외현적(overt)으로 말더듬이 관찰되지 않는

다 할지라도 말운동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

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발화길이의 통제가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분석 시 포함시킨 쉼의 지속시간이 2초로 다른 연

구들보다 길었다. 따라서 말더듬 중증도 외의 다른 가외변수의 

영향으로 인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Hall et 
al.(1999)의 경우, ‘초당음성수(phones per second)’로 측정한 조음

속도는 일반 아동이 유의하게 빨랐으나 본 연구와 동일하게 ‘초
당음절수’를 사용하여 비교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 중증도가 ‘심함’ 이어

도 아동이 발화를 유창하게 산출할 때 조음기관 움직임의 속도

에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말더듬 아동의 말운

동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유창한 발화의 조음속

도 분석만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말더듬 

아동과 성인의 유창한 발화를 사용하여 운동학적 분석

(kinematic analysis)을 실시해온 Smith와 동료들은 말더듬 아동과 

성인의 말운동 안정성(speech motor stability)이 일반인에 비해 

낮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Kleinow & Smith, 2000; 
MacPherson & Smith, 2012; Walsh et al., 2015). 하지만 말운동 안

정성이 낮다 할지라도 말 산출을 위한 조음기관의 움직임이나 

협응이 아동의 통제능력 하에 있다면 조음속도에는 특정한 변

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SLD가 포함된 발화의 평균 조음속도 역시 평균 발화길이를 

통제하였을 때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말운동통제의 불협응이나 문제로 인해 SLD가 발생한

다면 이러한 문제가 중증도가 ‘심함’인 집단이 ‘약함’이나 ‘중
간’인 집단보다 빈번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조음기관 움직

임의 속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상반된 결

과이다. 이는 아동의 경우 말더듬 중증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발

화 내에서 발생한 SLD의 지속시간과 250ms 이상의 부자연스러

운 쉼을 제외하는 조음속도 분석방식을 따른다면 집단 간 차이

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SLD 발생 후에 말 산 

출을 위한 시스템의 협응이 다시 아동의 통제 하에 이루어진다

면 조음기관의 움직임이 다시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조음속도가 아니라 SLD와 쉼의 지속시간을 포함하는 전체말속

도를 분석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SLD의 양적인 

측면(빈도)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막힘이나 연장의 지속시간, 
반복단위수)으로 인해 말더듬 중증도가 심하다면 전체말속도

가 감소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취학 전 말더

듬 아동을 대상으로 전체말속도와 조음속도를 측정하여 비교

했던 전희정 외(2004)는 말더듬 아동이 말 자료 수집방법(놀이, 
그림 설명하기)과 상관없이 전체말속도가 조음속도보다 유의

하게 느렸다고 보고하였으며,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로 전체말

속도와 조음속도를 측정하여 비교했던 박진원 & 권도하(2010) 
역시 전체말속도가 조음속도보다 유의하게 느렸음을 보고하였

다.
전체 발화의 평균 조음속도는 유창한 발화, SLD 발화 뿐 아니

라 본 연구의 목적 상 발화 형태를 통해 비교하지 않은 OD가 포

함된 발화를 모두 포함한 아동의 전반적인 조음속도였다. 아동

에게서 산출된 모든 발화 분석을 통해 조음속도 특성을 파악한 

선행연구들은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조음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Kelly, 1994; Kelly & Conture, 
1992).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은 유창한 

발화에서 일반 아동 집단과 말더듬 중증도별 아동 집단 간 차이

가 발견되지 않았고, SLD 발화에서도 말더듬 중증도 집단 간 차

이가 없었던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말더듬 아동의 OD가 

포함된 발화 형태가 다른 발화 형태와 조음속도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는 선행연구 결과(Chon et al., 2012)를 고려한다면 말

더듬 중증도와 상관없이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전반적인 

조음기관 움직임의 속도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차이가 있었더

라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음속도 측정방법을 통해서는 

발견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로 

중증도 간 전체 발화의 조음속도를 비교한 결과 말더듬이 심할

수록 조음속도가 느렸던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박진원 & 
권도하, 2010; Andrade et al., 2003). 하지만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이 각 연구의 일반화에는 제한이 따르며, 읽기자료를 사용하거

나(박진원 & 권도하, 2010) 자발화(Andrade et al., 2003)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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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말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그림을 보며 그 내용을 설명

하게 했던 반 구조화된 자발화 수집방법을 사용한 본 연구와는 

실험설계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말운동통제 능력이 완료

된 성인 집단과 말운동통제 능력이 발달하고 있는 시기인 아동 

집단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취학 전 말더듬 아동의 경우 조음속도가 말운

동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SLD를 설명하거나 예측하

는 변인이 되기는 어렵다는 주장(Chon et al., 2012; Logan & 
Conture, 1995)을 지지하며, 이와 더불어 말더듬 아동의 중증도

가 조음속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조음속도를 예측하는 변인이 

되기에도 어려움을 시사한다.
또한, 일반 아동과 말더듬 아동 모두 발화 형태 간 조음속도

에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유창한 발화나 SLD 발화의 조음속

도가 전체 발화의 조음속도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은 전체 

발화에 모든 형태의 발화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말더듬 아동이 유창한 발화와 SLD 발화 간에도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 결과는 습관적인(habitual) 조음

속도가 취학 전 아동에게서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음을 반영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말더듬 평가 시 말더듬 아

동의 조음속도라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단순히 빠르거나 느

리기 때문에 SLD가 관찰된다고 단정 짓거나 말더듬 치료 시 아

동의 습관적인 조음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말속도를 감소시키

는 방법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발화 형태 간 조음속도 비교를 위한 공변량이었던 생활연령

과 발화길이의 상관분석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약함’ 중
증도의 아동 집단은 전체 발화와 유창한 발화 형태에서 조음속

도와 생활연령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다른 아동 집단

에서는 이러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 말운동통제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말 산출을 위한 

조음기관의 협응과 움직임의 속도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지만(Sadagopan & Smith, 2008) 조음

속도의 증가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으며 아동마다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Hall et al., 1999; Walker 
& Archibald, 2006). 각 발화 형태에서 측정된 발화길이와 조음속

도 간 상관 역시 말더듬 아동의 SLD 발화와 전체 발화에서만 유

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말더듬 아동의 전체 발화에서 나타난 유

의한 정적 상관은 전체 발화 내에 SLD 발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

문으로 보인다. 평균 발화 길이를 사용한 선행 연구들은 SLD가 

포함되어 있는 발화가 일반적으로 유창한 발화보다 발화길이

가 길다고 보고하고 있으며(이수복 & 심현섭, 2015; Gaines et al., 
1991; Logan & Conture, 1995), 이 때문에 조음속도가 증가하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을 수 있다(Malecott et al., 1972). 하지만 본 

연구와는 상반되게 SLD 발화의 조음속도와 발화길이 간에 유

의한 부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도 있기 때문에(Chon et al., 2012)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상에서는 말속도의 감소를 취학 전 말더듬 아동을 위한 주

요 치료기법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상

호작용 치료는 주 양육자가 말속도를 감소시켜 말더듬 아동과 

상호작용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Guitar, 2006; Millard et al., 
2008), 실제 대화 상대자가 아동의 조음속도보다 느린 조음속도

를 사용하여 상호작용 시 이로 인해 아동의 조음속도가 변하지

는 않았지만 의사소통 자체의 속도나 압박이 감소하여 말더듬 

발생 비율이 감소함을 보고하고 있다(이경재 외, 2003).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직접치료 시에도 유창성 향상을 위하여 아

동에게 느린 말속도를 훈련시키고 있다(Conture & Melnick, 
1999; Gottwald, 2010). 말더듬과 관련된 운동기술 이론(motor 
skill theory)에 근거한다면 말더듬는 사람이 빠른 말속도로 말을 

하게 되면 유창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음기관 움직임의 유연성

(flexibility)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van Lieshout et al., 2004) 느린 

말속도를 사용하는 것은 말운동통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말 산출 시 과도한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다(Gottwald, 2010). 하지만 취학 전 말더듬 아동

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수의 조음속도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

과는 이러한 방법을 모든 말더듬 아동에게, 그리고 말더듬 아동

의 모든 발화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유창한 발화의 조음속도가 일반 아동과 차이가 없는 말더

듬 아동이라면, 즉, 일반 아동과 비슷한 조음기관 움직임의 속도

로 유창성의 유지가 가능한 아동이라면 인위적인 조음속도의 

감소는 말의 자연스러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Pellowski(2010)는 말속도를 감소시키는 치료방법을 모든 말더

듬 아동에게 적용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으며, Chon et 
al.(2012) 역시 말더듬 아동의 유창한 발화와 SLD 발화의 조음속

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하며 느린 조음속도를 사

용한 직접치료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임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조음속도를 감소시

키는 치료방법은 발화에 많은 긴장을 포함하고 있는 아동을 대

상으로 긴장 없이 편하게 말을 산출하는(easy onset) 방법과 함께 

사용하거나 조음속도가 아동의 말운동통제 능력을 벗어나 SLD
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아동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증

도에 따른 말더듬 아동 집단 간 유창한 발화와 SLD 발화의 조음

속도를 비교하지 못하였다. 각 발화 형태 별로 공변량인 생활연

령 혹은 발화길이의 통제가 이루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발화 형

태 간 조음속도의 비교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선행연구 결과들

은 유창한 발화와 SLD 발화 간 조음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

음을 보고하였다(Chon et al., 2012; Logan & Conture, 1995). 다양

한 관련변인을 통제하고 말더듬 아동의 중증도에 따른 유창한 

발화와 SLD 발화 간 조음속도의 차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말더듬 아동의 조음속도 특징을 보다 면밀히 살필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발화 형태 별 조음속도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효과크기(partial η2) 값이 작음-중간 정

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표본의 수가 많지 않았

기 때문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통계 결

과는 유의확률 값(p-value)과 효과크기 값을 함께 사용하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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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려야 타당성이 높기 때문이다(Onwuegbuzie & Leech, 2004). 
O'Keefe(2007)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에도 효과크기 값이 작지 않으므로 대상자를 더 모집하면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였다. 대상자 수가 증가하였을 때 원래의 

효과크기 값이 바뀌지 않고 유지될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p.297). 셋째, 본 연구는 말더듬 장애의 특성 상 남자아

동의 비율이 여자아동보다 높기 때문에(Bloodstein & Bernstein 
Ratner, 2008) 남자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의 경우 성별

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Kowal et al., 1975; Walker & 
Archibald, 2006; Walker et al., 1992)와 남아의 속도가 유의하게 

빨랐다는 결과(김지연, 2001), 반면 여아의 조음속도가 유의하

게 빨랐다는 결과(Hutt, 1985)가 모두 존재하여 일관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남자아동과 여자아동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말더듬 아동의 성별 간 특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대상자였던 말더듬 아동에게서 중

증도에 따라 다양한 SLD 하위 유형이 관찰되었다. 추후 연구에

서는 SLD의 하위유형, 즉, 일음절낱말반복, 낱말부분반복, 비운

율적 발성(연장, 막힘, 깨진 낱말)에 따른 발화의 조음속도를 비

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SLD의 하위 유형 중 비운율

적 발성은 심화된 핵심행동 유형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하여 

Ambrose & Yairi(1999)는 말더듬 중증도 평가 시 비운율적 발성

에 가중치를 둔 가중말더듬 지수(Weighted SLD)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말 산출을 위한 운동계획 혹은 처리과정의 불협

응이 비운율적 발성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조음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SLD의 양적 특

성(빈도) 및 질적 특성(반복단위수, 지속시간)과 SLD 발화의 조

음속도 간 상관을 분석한다면 SLD가 포함된 발화에서의 특성

을 심도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 째, 본 연구

는 조음속도 측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외변수를 통제하

기 위하여 반 구조화된 자발화 상황인 그림 설명하기 과제를 사

용하여 말 자료를 수집하였다.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 비구조화

된 놀이상황에서의 자발화를 사용한 조음속도 분석 및 비교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취학 전 말더듬 

아동의 조음속도 특성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조음속도 측정 시 언어학적 단위를 ‘음절’로 하였다. 하지만 

‘초당음성수’를 사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보고하였던 Hall et 
al.(1999)의 연구를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조음속도 측정을 

위한 언어학적 단위를 다양하게 설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섯 

째, 말운동통제 능력의 발달이 완료되었으며 말더듬이 만성적

으로 진전된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말더듬 중증도

와 발화 형태에 따른 조음속도에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음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

학적 변인으로 발화의 길이뿐 아니라 발화의 복잡성(complexity)
을 함께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발화길이가 SLD
의 출현뿐만 아니라 조음속도의 변화와 관련 있기 때문에 공변

량으로 통제하였다. 또한 발화의 길이와 복잡성이 높은 상관을 

보이며 이 두 가지 요인을 따로 분리하여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한다면(Gaines et al., 1991; Hall et al., 2007; 
Logan & Conture, 1995)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발화 길이의 통제

를 통해 복잡성도 일정부분 함께 통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불어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그림을 보고 설명하는 과제를 통해 

발화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놀이상황에서의 자발화에 비해 언

어적 복잡성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았을 것이다. 하지만 복잡

한 발화 산출 시 말속도가 감소할 수도 있으므로(Abbeduto, 
1985; Sadagopan & Smith, 2008) 추후 연구에서는 언어적 복잡성

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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